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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論

溫病은 溫%로 因하여 課發된 發熱이 主뾰 

인 다종의 急性外感熱病을 통틀어 일걷는 말 

이다.u 이러한 溫病의 發生, 발전 규율과 그 

治據 방법 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溫病學이다. 

溫病學은 비교적 늦은 시기인 중국 淸代에 성 

립되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온병학 이론을 외 

감열성병 뿐만아니라 현대인의 각종 成A病에 

도 폭넓게 應-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생활 수 

준의 향상으로 기름진 敢食物을 많이 輝取하 

면서 오는 비만, 담결석, 협심증 등 각종 浪熱

性 성인병에 많이 應用하고 있다. 

溫病學 관련 주요 서적으로 葉天士의 『溫熱

論』, 吳X可의 『溫授論』, 韓生白의 『浪熱病篇』,

王굶英의 『溫熱經繹』, 吳觸通의 『溫病條辦』 퉁 

이 있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溫病條辦』을 4大

* 본 연구는 慶熙大學校 2002학년도 신임교수 연 
구과제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李劉坤 강의, 임진석 정리, 이송실 통역, 臨tR
溫病學**講, 대성의학사, 2001. 15쪽 

醫學經典(『內經』, 『傷寒論』, 『金置要略』, 『溫病

條$$』) 중의 하나로 취급할 정도로 매우 중시 

하고 있다. 

『溫病條辦』은 吳觸通이 {매景의 『傷寒論』을 

본보기로 삼아, 葉天士의 醫學思想과 자기의 

醫學 경험을 바탕으로 溫病에 대한 전반적인 

內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溫病 전문 

서적이다. 현재는 傷寒學에서 《傷寒論〉이 중 

요시되는 것만큼이나 온병학 분야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대 온병학의 기 

본틀을 세우고 이를 臨똥과 접목시킨 서적으 

로, 온병학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자가 반드시 

熟知해야 할 서적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얘석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溫病

學 이론이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였고, 이 때문 

에 대부분이 溫病을 단순히 傳梁病을 治據하 

는 학문으로만 誤認하게 되었다. 실제 온병학 

을 연구하다보면 굵該 • 驗짧, 짧珍 • 白폼에 대 

한 양斷法, 淸熱·解毒·養血·社暑--化源 等

의 治據法 둥 다양한 방변에서 받아들여야 할 

內容이 매우 많다. 이 같은 이론틀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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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하여 應用한다면 *病 治8찾 방변에서 더 

욱 우수한 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 본 연구자는 《溫病條辦〉의 성립과정과 

학술적인 特徵을 椰略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溫病學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으로 국내 온병학 연구에 기초 

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 本 論

1. 著者와 저술 년도 

기록2)에 의하면 吳輔通은 이름은 짧, 字는 

뼈cJ'/1, 號는 觸週이며, 당시의 江蘇省 堆安府

Lil陽縣(지금의 [[蘇省 洗|월市) 사람이다. 생몰 

연대는 r醫醫病휩 • 프元氣候不同論』에 “予生

於cp:Jt찌寅”라 했고, 朱士彦의 r吳輪週傳」에서 

“없光十六年二月후”이라 한 것에 근거해 볼 

때, 1758년에 태어나 1836년에 79세를 일기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吳觸通은 유학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 

려서부터 과거에 뭇을 두고 f없書를 공부하였 

마. 19세 되던 해 부친이 사망한 이후 과거 공 

부를 포기하고 醫學 공부를 시작하였다. 23세 

때에는 그의 조차가 溫熱病으로 샤망하였다. 

26세에 서울로 이사한 후 『四庫全害』 檢Bl 작 

업에 참여하면서 『溫훨論~. 『臨證指南醫案』 동 

을 열람하게 되었다. 36서1](1793, 쫓표年)에 北

京 지역에 溫授이 크게 유행하였는데, 이 때에 

溫病에 대한 治擬 경험을 축적한 것 같다. 41 

세(1798년)에 i1~14W1珍)의 적극적인 권유로 

2) r낯뼈通뽑쩔全書」 「강網通傳J;“吳君名觀, 字配

Fir, %~~영通, 江蘇堆安府山陽縣A, (注;今뽑江蘇 
lfg安市, 屬에I~陰市所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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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劉Jill :t編, 吳￥엉i펴醫&}!감t펀 明Ii융q-.醫全휩大 

1.&:, ,,,뼈中짧藥’|’版社, 1999. 135쪽. 

『溫病條辦』을 저술하기 시작하여, 16年만인 56 

세(1813년)에 완성하였다. 64세가 되던 해(1821 

년)에 r秋媒勝氣論」 보충하였다. 71세 (1828년) 

에 『醫醫病書』를 저술하기 시작하여 1831년에 

완성하였다. 1잃6년에 79세로 사망하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1825년에 章虛씁。l 친구 

를 통해 그가 쓴 r評溫病條辦」에 대한 논평을 

부탁했다는 사실이다. 『醫門棒喝』3)에 기재된 

內容에 따르면, 吳觸適은 이에 대해 끝내 회답 

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냐 一說4)에는 吳

輪通이 이에 대해 논평을 가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저술 동기 및 과정 

1) 저술 동기 

吳輪通이 溫病條辦을 저술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커다란 동기가 있다. 

첫째는 부친과 조카의 사망이다. 19세 때 

부친이 病으로 사망하면서 속수 무책으로 바 

라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해 회환을 느끼 

게 되는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醫學에 입문하게 한 직접적인 동기 

다.5) 그로부터 4년 뒤 조카 巧官이 溫病에 걸 

렸는데, 당시 醫師들이 溫病에 대한 이해가 不

足하여 결국 조카를 새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일은 그가 溫病에 관심을 갖게 된 하나의 요 

3) 『醫門擺喝 卷二 • 評溫病條辦4 139쪽 批文(章

虛삼, 醫門棒n홉, 대성문화사, 1989) 
“是評成於嘉-慶年問至道光z西夏初, i置吳網通

先生到홈紹, #<!將此鎬, 託友請敎觸通先生, i띠 
觸i없竟無回報, 不知其意究寫然否, 想、海內不;2
高明, 定有能용옮7)1]者ill. -虛各記”

4) 吳輔通醫學全뿔, 387쪽 
5) 『溫病條辦 • 自序』 : “綠觀十九歲時, 父病年숲, 
줌於不起, 硬빼(용짧名, 哀痛싫;絡, 以爾父病不

知醫, 尙復何짧立天地間, 送購方뿔, if.讀於암 
앵之奈, 필張長沙 “外途榮勢, 內忘身命”之遍,
因없然棄龜子業專事方끼t.”(吳健, 『溫病條辦』,

人民衛生出版社, 1998.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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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었다.6) 

둘째는 T四庫全書」 刊行 작업에 참여한 일 

oJ 다. 서울로 간 吳輔通은 우연찮게 『四庫全

書』 檢校에 참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吳又

可의 『溫훨論』을 접하게 된다. 야것은 그가 본 

격적으로 溫病을 연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 

가 된다.7) 

세째는 당시 溫病 治驚에 대한 확실한 기준 

이 없었다는 점이다 〈溫病條辦 • 自序〉에 의 

하면, 계축년에 北京에 溫癡이 크게 유행했는 

데, 당시 주위 사람의 권유로 직접 溫病 治續

를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溫病 치료에 대한 

전문 서적의 필요생을 절감하고, T溫病條辦』을 

저술하겠다는 결섬을 굳혔다_8) 『溫病條辦 • 凡

例」어l 吳輪通의 저술 동기가 더욱 분명히 드 

러나 있는데, “이 책의 출판은 실로 부득야한 

것이니, 지금 溫病을 治續하는 자들이 기준으 

로 삼을 만한 것이 전혜 없어서 溫病으로 사 

망한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6) F溫病條辦 • 自序」 ; 越四載, 續子巧官病溫, 初
起P候輝, 外科吹以}水뼈散, P옳透閒, X遍廷諸時
醫治之, 大紙不越雙解散, 人옳敗毒散之外, 其
於溫病治法, ~乎未之聞也, 後至發黃而死. 蘭
以初學, 未敢훌贊一詞,然於是證, 亦未得其要
領 蓋張長沙悲宗施之死, 作 f玉困經』, 뚫後世 
醫學之祖, 奈f玉휩』中之『쭈病論」亡於兵火, 後

世學者 無從{放效, 逢至各起異說, 得不慣失.

(『溫病條辦~. 앞의 책, 6쪽) 
7) 『溫病條辦 • 自序』 ; 又越三載, 來遊京師, 檢校

『四庫全書』, 得f껴季吳又可『溫授論』, 觀其漢論
宏關, 寶有發前人所未發, 경옳專心學步품. 細察
其法, 까;不免支離默雜, 大짧功過兩不相據, 蓋
用心良苦, 而學Jlt未精也. 又遍考쁨庸以來諸賢 
漢論, 非不珠뿔쩌*£얹, 求一美備者, 蓋不可得, 其
何以傳信於來nw溫病條輔」, 앞의 책, 6쪽) 

8) 『溫病條辦 • 自序』 : “찢표歲, 都下盛授大行, 諸
友끓起 爾治之, 大짧已成t-E病, 幸存活數十人.

其死於世洛之手者,不可勝數. 嗚呼’ 生民何畢
不死於病而死於醫, 是有醫不若無醫fil, 學醫不
精, 不若不學醫也. 因有志종輯廣~名賢著述, 
去其騎雜, 取其精微, 間附E意, 以及考驗, 合
成一書, 名티 『溫病條辦J然未敢輕易落筆,”(『溫

病條辦」, 앞의 책, 6쪽) 

~;~病{I쫓辦』 으| 성 립과정과 학술적 特徵

깨)라고 했고, “이 책은 원래 병자의 고통을 

구제하고 醫師의 병혜를 고치기 위한 것이지,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10)라고 하였 

다. 부모나 조카를 질병으로 잃는 과정에서 형 

성되었던 기존 醫師들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 

도 r溫病條$$』을 처술하게 된 하나의 풍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넷째는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권유다. 

T溫病條$$ • g序』11)에 의하면, 계축년에 北京

어} 溫훨이 크게 유행했는데, 당시 주위 사랍의 

권유로 직접 溫病 治擾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때 많은 경험을 축적하는 동샤에 자신감을 얻 

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吳輪通이 저술 

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6年이 지나서이다. 

계축년 溫病。l 유행할 당시에 。l 책을 쓰기로 

결섭을 했지만 막상 집필에 틀어가지는 못했 

다. 그러나 1798년(않午年)에 같은 고향 사랍 

인 狂廷珍(字慧魔)이 다음해인 己未年에 傳혔 

病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샤 

급히 책을 완성할 것을 彈하게 촉구하였다)2) 

이것이 吳觸通이 저술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 

인 동기가 되었다. 

2) 저술 과정 

이제 吳觸通이 『溫病條輔』을 저술하기 시작 

해서 이 책이 刊行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 

자. 1798년에 吳觸通이 저술을 시작한 것은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徵保의 序文을 보면 

9) 是書之出, 實出於不得已, 因世之醫溫病者, 걷흥 
無R度, A之死於溫病者, 不可勝紀.”(『溫病條
辦』, 앞의 책, 10쪽) 

10) “是書原寫濟病者之좁, 醫醫士之病, 非寫狼利而

然/’(『溫病條辦』, 앞의 책, 10쪽) 
11) “윷표歲, 都下盛훨大行, 諸友彈起 觀治之, 大低

已成tf病, 幸存活數 「人. 其死於世없之手者, 
不可觸數.”(『溫病條樓」, 앞의 책, 6쪽) 

12) 『溫病條辦 • 自序』 : “又歷六年, 至於않午, 콤 
%엉m종魔先生f足觀日; 來歲E末, 隱土正化, 二
氣中溫鷹大行, 子옮速成是書, 或者有益於民生
乎!”(『溫病條辦』, 앞의 책,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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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慶 甲子年(1804년)에 저술해 두었던 溫病治

擬휠를 꺼내 내게 보여 준 일이 있는데, 내 그 

당시 조급히 교정하고자 했던 것을 이제 펼쳐 

들고 다시 疑難을 풀고 이전의 착오를 바로 

잡고 보니, 구륨을 헤치고 해를 보는 것 같았 

다.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 십 년이 념는 노 

력 끝에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이름하여 “溫

패條辦”이라고 한다.”13)라고 하였고, 序文의 말 

미에 “꿇慶찢西(1813년) {매秋 좋은 날 아침에 

蘇完사람 愚弟 徵保는 拜하여 적는다.”1이라고 

씌 여 있다. 狂廷珍은 짧慶 「七年(1812년)에 序

文을 썼고15), 朱秘은 1811년 4月 에 序文을 썼 

다16), 이상의 여러 가지 정황에 근거해 보면, 

1804년에 초고가 이미 완성되었고, 1811년에는 

최종 원고가 거의 완성되었으며, 그 후 교정을 

거친 후 1813년에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刊行된 초간본(問心堂本)에는 

“땐媒”에 관한 內容은 없었다, 즉 r補秋媒騎氣

論」과 “歸處散”JJ에 대한 內容이 없었다 吳總

뼈은 초간본을 刊行한 이후 많은 ~허ti;: 경험을 

통해 媒}써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면서, 이전 자 

신이 논한 秋媒 부분이 미홉하다는 사실을 깨 

닫고, 沈티 i혐의 논술을 참고하여 r補秋險勝氣

論」을 저술하였다.m 道光 15年 ζ未(1잃5년) 

13) “훔짧甲子, 出所著治溫압;示숫. *向之急欲訂正
춰, 今7'J發復析疑, ------關十꿇而팀告成, 名日
『溫病條뺑』”(r溫病條辦』, 앞의 책, 5쪽) 

14) “챙慶찢탬f•I’秋삽딛, 蘇;뇨----;徵앉拜-땅”(『溫病 
條뻐JI:~. 앞의 책, 5쪽) 

15) “챙웰十有七年바月없望, 同里愚弟i'f廷珍譯序”

(『溫病條辦』, 앞의 책, 3쪽) 

16) “정慶辛未四月없望, 寶應朱Wff”(『溫病條辦』,
앞의 책, 1쪽) 

17) 『溫病條柳 • 補秋操勝氣論』 ; “짧鍵前人之舊故 
(IJ왔險짧復氣찌l채i. 품E告成, 觸忠與 r素問」
행l~Jifr勝不合, 故雜說篇,,,, 特著燦論-條, 詳

뜸〕LE化、 對化、 將氣、 復氣以補‘之. 其於操病脫
氣之現於三;많者, 究未出方論, 乃不全之휩, 心
終不安‘ 체得沈目때先生 r醫徵」溫熱病論, 內
fj秋짧 一簡, 議論i따達iE大, ~採而錄之於後,
r.~有{扁勝不i!U之處, 又~)'.~if.之, #特flli:li항證勝氣 

'If;앙au F.”(『溫病條辦』, 앞의 책, 48쪽) 

78 

에 葉£가 刊行한 판본에 처음으로 r補秋操勝

氣論」이 나타나며, 이듬해 1잃6년 吳觸i혐의 아 

들과 사위에 의해 刊行된 판본에 비로소 r補秋

操勝氣論」과 “篇屬散”方에 대한 內容이 모두 

갖추어지게 되었다,18)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溫病條辦』은 吳觸通 死後인 1836년에야 비로 

소 그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3. 學術으| 淵源

吳觸通 학술 사상의 연원은 『內經』-{매景의 

『傷寒論』-葉天士의 『臨證指南醫案』로 要約할 

수 있다. 徵保 역시 그의 序文에서 吳觸通을 

평가하기를, “가깝게는 葉天土를 스숭으로 삼 

아 계숭하고, 멀리는 件景을 추종하였다. -­

처방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內經」 의 이론을 

따르고 f매景을 본받았다.”19)고 하였다. 『溫病

條$$』에는 이외에도 吳又可, 王뼈和, 劉河間.

李東헐, 王安道, 張鳳逢, 張景톰, 沈目南, I兪嘉

言 둥 다수의 醫家들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앞의 세 醫書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있다. 

1) 內經을 重視 ; “考之內經”

吳觸通은 『內經』, r神農本草經』, 『難經』,

r傷寒論』, 『金置玉핍經』 等을 醫學의 경전으로 

규정하고, 醫學을 공부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 

들 경전을 존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학문에 뿌리가 없어 이단으로 흐르기 쉽다 

고 주장했다2이, 이는 그의 尊經恩想을 반영하 

18) 李劉坤 主編, 吳觸通醫學全書 l껴淸中醫全書大 

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않꺼, 393쪽 
19) 徵保의 序文 ; “近師承於葉많, 而遠推없乎f매 

景------ 其處方也, -避f內經』效法{매祖 ”(『溫病

條辦』, 앞의 책, 5쪽) 
20) 『溫病條辦 • 雜說 • 醫書亦有經子史集論』

“『靈樞』 、 『素問』 、 f떼’農本經』 、 『難經』 、 『傷-­
論』、 f金置玉困經』, ~醫f’7之經, 而諸家註論、
治驗、 類案、 本草、 方휩等, lliJ醫之子、 었、 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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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유학을 공부 

하면서 경전을 중시하던 학문 자세가 그대로 

醫學 공부에 옮겨진 것이라 볼 수 있다. 

吳輪通은 여러 경전 중에서도 특히 『內經』

을 중시하였는데, 『溫病條辦 • 凡例』에서도 “吳

觀은 그래서 諸賢의 精妙한 이치를 취하되 

『內經』에 근거하여 따져보고 자신의 경험을 

참고하여 이 책을 지었다.”21)라고 하여, 이 책 

이 『內經』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특정은 여러 가지 방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체제만 보아도 首卷인 r 

原病篇」에 『內經』 원문을 인용하여 溫病의 總

網을 논하고 있다. 『溫病條辦』은 기본적으로 

上 • 中 • 下옳 三魚로 族病을 분류하고 治據하 

는 프魚辦證理論을 제창하였는데, 이는 r內經』

의 三魚理論을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吳輪通이 三魚 治法으로 제시한 “上魚如

겼, 中魚如衛, 下뚫如權”은 『內經』의 “上魚如

暴, 中;뿔如j區, 下;魚如價”의 정신을 계숭한 것 

이다. 이외에도 處方의 구성 원칙을 r內經』의 1 

문장을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溫病條辦 • 

凡例』에서도 “이 책은 각 처방의 조문 뒤에 

반드시 『內經』의 어느 법을 사용했다고 注를 

달아 밝혔다.”22)라고 하여, 이 같은 사실을 분 

명히 하고 있다. 실례를 들면, 銀觀散方論에 

“이 처방은 『內經』의 ‘風%가 안에서 지나치게 

盛할 때는 辛째한 약으로 치료하되 苦#한 약 

으로 보좌하고, 熱%가 안에서 지나치게 盛하 

면 $없寒한 약으로 치료하되 苦i:t한 약으로 보 

좌한다’는 교훈을 따른 것이다.”23)라고 하였다, 

也. 經細而子、 史、 集租, 經純而子、 史、 集雜,
理固然也. 學者必不可不尊經, 不尊經則學無根

짧, 或流子異端.”(『溫病條辦』, 앞의 책, 171쪽) 
21) “觀故歷取諸賢精妙, 考之『內經』, 參以心得, 짧 

是編之作.”(『溫病條辦』, 앞의 책, 9쪽) 
22) “本論於各方條下, 必注明系用f內經』何法” (앞 

의 책, 11쪽) 
23) “本方護遺『內經』‘風품於內, 治以辛때, 뾰以苦 

#; 熱품於內, 治以敵寒, 뾰以납苦’之링ii. ” (앞 

『溫病條辦』으| 성립과정과 학술적 特徵

2) 件景의 法을 본받음 : “效法件景”

吳輪通은 『溫病條辦 • 凡例』에서 『溫病條辦』

의 저술이 『傷寒論』의 미비한 정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영) 또 서술 방식도 條文式

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傷寒論』의 형식을 그 

대로 따른 것이다. 다만 『傷寒論』과 다른 점은 

後A이 本冒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스스로 注를 달아 자신의 뭇을 분명히 밝 

혔다는 점이다,쟁) 

내용에서도 총205條의 處方 중 件景의 處方

이 38조로 전체 처방의 약 20%를 차지한다.쟁) 

여기에 『金置』의 處方까지 포함하면, 件景의 

原方이나 加減方은 전체 處方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낌) 또 곳곳에서 r傷寒論』과 『金置要略』

의 原文을 그대로 또는 조금 바꾸어서 인용하 

고 있다. 이는 吳觸通이 {뿌景의 『陽寒論』과 

『金置要略』에 대해 상당히 깊이 이해하고 있 

었음을 반영한다, 朱樞은 吳觸通의 이 정을 높 

이 평가하여, {매景의 깊은 뭇을 이해한 자로 

서, 吳觸通은 곧 件景의 功면이라고 하였다.쟁) 

3) 葉天士의 이론을 계승, 발전 : “師

承葉民”

吳觸通은 王安道가 비로소 溫病을 陽寒으로 

의 책, 17쪽) 
24) f溫病條辦 • 凡{껴tlJ: “是書雖옳溫病而設, 實可경꺼 

餐陽寒.”(『溫病條辦』, 앞의 책, 9쪽) 

25) 『溫病條輔 • 凡例4 ; “是書做{뿌景 f傷寒論』作
法, 文尙簡要, 便於記論. X恐簡則不明, 一切漢

論, 짧於分注注明, @￥網畢目眼, 一見了然, #免
後人훌注, 致失本文뺏義 (r溫病條辦』, 앞의 책, 

9쪽) 

26) 王振坤 編著, 溫病條辦新解, 學짧出版社, 北京,
1995. 2쪽 

27) 吳輪通짧學全書, 400쪽 
28) 朱秘의 序 : “송來京師獲交吳子觸通, 見其治훌 

一以件景짧依歸------, 非有得於件景之深者不
能.”, “音A謂件景옳휩|技之功닮, 觸i없亦{매景之 
功많也.” (嚴世즙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中
醫學院出版社, 1992. 17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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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분리하여 辦證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醫

論이 정밀하지 못하고 입법이 완전하지 못한 

단점이 있으며, 吳X可도 입싫病만을 전문적으로 

논술했지만 역시나 不足한 점이 많다고 보았 

다. 오직 葉天土만이 溫病에 대해 정확히 이해 

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의 醫學 사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그저 그의 여러 

의안 가운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까닭에 사 

랍틀이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이 

다.%) 吳觸通은 이처럼 훌륭한 葉天士의 醫學

사상이 後人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긴 끝에 葉天士 의안 중 溫熱病과 

관련된 內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溫病條

辦』을 저술한 것이다.떼) 

『溫病條辦』이 葉天士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 

켰다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사실로 要約해 볼 

수 있다, 첫째, 『溫病條辦』에 제시된 處方 중 

절반 이상이 葉天=~=의 醫案에서 인용한 것이 

다. 王振坤은 이에 대해, 싸景方(20%), 創作方

(20%) 이외에 나머지 50%이상이 모두 葉天士

의 醫案에서 나온 것이며, 件京Ji과 創作方 조 

차도 사실은 葉天土의 醫案에 포함되어 있어 

葉天土가 자주 활용하던 처방이 대부분이라고 

29) r溫病條辦 · fLf꺼j」 • “뽑짧以來댐名家, 其識
見、 學빔]、 I夫, 未易짧ill~. 흉한뿔敢輕率없課乎! 
奈溫病一證, 諸賢愁未能透過此關, 多所爛鍵補
救, 皆未得其本휩, 心雖疑慮, 未敢直斷明뼈, 
Jl;lf,(皆由不能脫효p•陽寒論』藍本, 其心以寫推載

w왔, 不知反R따{*짧之法. 至王安道始能|@총P傷 

--’ $샤證溫病, ↑감其論之未詳, 立法未備. 吳又
可1J앓떠l빼陽寒, 單論溫病, ↑품其立論不精, 立
lt不純, 又不可從, 推葉天士持論平和, 立法精
細, 然集Jr;吳人, 所治多南方證, X立論헬簡, 

ill有짧案散되於雜證之中, A多忽之而不深究” 
(『溫病條辦』, 앞의 책, 9쪽) 

30) 『溫病條辦 • t옳3.5條」注 • “fil葉民心靈手巧,
해,[(過A, 案中治法, 絲絲入狗, 可띔障짧善以 
쟁長컵·, 惜時/\不能知其--二; 然其'!};,散見於案
'P, 월;程未定, f흉學者讀之, 有望洋之數, 無怪
乎後A之無階i띠7l 也. 故本論械#임Jt;大械, m:<E 
J;fl.模, jll/./i설者有路끼f尋.”(『溫病條辦』, 앞의 책, 
37쪽) 

80 

했다_31) 결국『溫病條辦』에 나오는 대부분의 處

方은 葉天士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溫病條辦』의 많은 조문틀이 葉天土

의 『臨證指南醫案』에서 따온 것이다. 吳觸通

스스로도 葉天士의 醫案을 정리하여 葉天士의 

깊은 뜻을 關發하는 것이 『溫病條辦』을 저술 

한 목적이라고 누차 강조하였고, 실제로 두 책 

의 內容을 비교해 보아도 『溫病條辦』의 조문 

과 유사한 內容을 葉天士의 醫案에서 쉽게 찾 

아볼수 있다. 

셋째, 葉天士의 辦證理論을 창조적으로 계 

숭하고 발전시켰다. 吳觸通은 『溫病條辦』에서 

三魚辦證과 衛氣營血辦證을 結合하였다 衛氣

營血辦證은 葉天士가 溫病의 該斷과 治標를 

위해 제시한 辦證理論으로 吳觸通은 이를 그 

대로 계숭하였다. 즉 衛→氣→營→血의 傳變

순서와 “팽傳心包” 둥 葉天士의 온병 전변 과 

정에 대한 인식32)이 『溫病條辦』에 그대로 반 

영되어 있다. 三魚辦證에 있어서도, 三魚辦證

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것은 吳觸通의 r溫病條

辦』이 분명하지만, 葉天士가 三;훤辦證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件景은 傷寒病을 

먼저 六經으로 구분하였고, 河I십]은 溫熱病을 

반드시 三集로 구분하였다.”(『臨證指南醫案 • 

暑門 • 楊案』)잃), “여름의 暑病은 陽明에서부터 

시작하므로 古/\은 白虎1易을 主方으로 썼다. 

후세의 賢人인 劉河間의 독창적인 의견은 여 

러 의사들의 생각을 크게 뛰어 넘었으니, ‘溫

熱時훨을 치료할 때는 苦辛뽕한 약을 위주로 

투약해야 한다’고 했다.”(『三時代氣外感篇』)%) 

31) 溫病條$$新解, 2쪽 

32) 『外感溫熱篇」 • “溫%上꽂, 首先犯뼈, i힌傳心 
包”,“衛之後方言氣, 營之後方言 Ifrt”(崔三燮, 朴
贊國 면저, 溫病學, 成輔社, 1989. 찌8, 221쪽) 

33) “f•p景傷寒, 先分六經, Y可問溫熱, 須究三崔.”(葉

天士, 臨證指南醫案, j二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잃4쪽) 

34) “夏暑發엽陽明, 古人以白虎場寫cl方, 後賢劉河
間創意, i멘出뼈家, 5댐溫熱II<~授, l합分츠魚, 投

藥以좁辛寒寫主 ”(崔三燮, 朴贊國 編著, 溫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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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비록 河間의 말을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三魚辦證의 필요성을 언급하였 

다. 또 “溫%를 홉입하면 上뚫가 먼저 받는다 

(溫%吸入, 上魚先受)”35), “코를 통해 홉수하면 

반드시 먼저 뼈를 침범하게 되는데, 곧 上集病

이다. 辛}횡微苦한 약으로 치료한다,”36), “상초 

병이 낫지 않으면 中魚나 下魚로 옮겨간다(上 

짧不解, 漫延中 Fl.”37)는 等의 논술이 보이는 

데, 葉天士가 衛氣營血의 傳變 과정 뿐만 아니 

라 이미 上魚에서 中魚로, 中魚에서 下뽕로 진 

행하는 傳變 과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吳觸通이 r溫病條辦』에서 제시한 

三律辦證 이론과 다르지 않다. 吳觸通은 三뽕 

辦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溫病은 ·!‘참가 디흉흘 흥해 칭업하 

는데, 흉흉는 폐에 홍하고 D홍L논 위에 

흥한다. 빼病。1 i효f흉하연 • .:.;@_,病。l 펀 

다. 上꿨病。1 낫지 않으연 中;현의 牌와 

홈효 옮:>] 고, 中 1!꺼획이 낫지 않으연 下

;않의 llt과 뿜으호 옮긴다. 上옳‘에서 사 

작해서 下옳에셔 팔난다.”38) 

여기에서 吳觸通의 三魚辦證理論이 葉天士

의 三뿜辦證精神을 창조적으로 계숭 발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학술적 特徵

1) 溫病의 분류 및 개념의 정립 

學, 成輔社, 1989, 267쪽) 

35) 葉天士, 臨證指南醫案, 325쪽 

36) “從흉吸而受, 必先犯뼈, 乃上뚫病, 治法以辛째 

微苦”(앞의 책, 잃4쪽) 
37) 앞의 책, 잃4쪽 
38) “溫病由口흉而入, 算氣通於師, 口氣通於몹, 師

病道傳,則寫心包;上魚病不治,則傳中集, 몹與 
牌也; #’뚫病不治, @Pi專下魚, IJf與뽑也. 始上
律, 終下集.”( 『溫病條$$, 앞의 책, 60쪽) 

『溫病條辦』으| 성립과정과 학술적 特徵

(1) 溫病과 傷寒의 鍵別

吳觸通은 溫病과 傷寒은 外感病의 兩大法

文39)으로 원래 전혀 다른 것인데, 지금 대부분 

의 醫師들이 傷寒의 法으로 溫病을 治據하는 

것은 모두가 王淑和에서부터 비롯된 잘못이라 

고 보았다. 王淑和가 r傷寒論』을 정리하면서 r 

傷寒例」 중에 모든 外感病을 섞어서 논술하면 

서 각각의 治法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後人들이 그 뺑端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이다.때) 王淑和 이후 朱歐, 劉河間,

王安道, 輸몹, 吳又可 둥이 溫熱病의 治法에 

變化를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傷寒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거나, 傷寒의 범주를 

탈피했다하더라도 그 醫論이 정밀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에 吳觸通은 葉天士의 

溫病理論을 바탕으로 歷代 醫家들의 見解와 

자신의 경험을 結合하여, 溫病과 傷寒에 대해 

發病機轉, 發病特徵, 傳變, 治法 풍을 명확히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吳觸通은 發病 機轉에 대해서, 傷寒은 !ffl氣

가 皮毛를 통해 휩入하는데 足太陽牌跳經이 

가장 먼저 %氣를 받고, 溫病은 %氣가 口흉를 

통해 {윷入하는데 手太陰뼈經이 가장 먼저 !JB 
氣를 받는다고 했다.41) 

中魚篇에서는 %氣가 慢入해서 傳變하는 과 

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42) 

39) 上集 2條의 注에 “陰陽兩大法門之$$”이란 말 
이 나옴.(r溫病條辦』, 앞의 책, 13쪽) 

40) 『溫病條辦 • t魚1조J注 : “fll~f!l不能別立治
法, 而왔於r陽寒例」中, 實屬豪混, 以 r陽寒
論」 寫治外感之妙法, 透將一切外感愁收入r傷
寒例」中, 而愚以治陽寒之法治之, 後A亦不能

打破此關, 因仍쩍簡, 千餘年來, l治愚無$융皆없 
和之fff1벼, 無怪見驗於方有執、 야용嘉言諸公ill.. ” 
(『溫病條辦』, 앞의 책, 12쪽) 

41) 『溫病條辦 • 上傳2條』注 ; “傷寒由毛觀而入, 自
下而J:, 始足太陽 ------ 溫病由口짧而入, 自上
而下, 흉痛於뼈, 始手太陰.”(『溫病條辦」, 앞의 

책, 13쪽) 
42) 『溫病條辦 • 中뚫1條』 注(『溫病條辦』, 앞의 책,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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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짧醫學原:!)i!.&힘會잖 Vo I. ’6-1 

”傷寒의 g’‘쫓L는 £왔흘 흥해 짧효 
침압하는셰, 짧는 朋i혜의 윤려 가융데 

작은 것이다. 다시 짧에서 양요료 들에 

까는데, 장은 JlJLP인의 윤려가 흔 것。I 

다, 다시 양해서 孫絡으호 들어가는데, 

孫絡운 *용뼈 가융데 지극히 자는 것。1 

다. 다시 孫絡에써 大絡으호, 大絡애셔 

經요j응 을어간다. 여:>]서 말하는 經。1

란 太|場經을 xJ 칭하여, 太陽에서 출딸 

해서 댔I쌀에서 팔난다.” 

1’ i짧病은 뻐쳤가 D흉흘 흥해 첨압하 

는데, 흉홍L는 폐어l 」롱하고 n흉는 위에 

통한다. 빼病야 햇↑흉하연 ·〈;원a病。1 핀 

다. 上첼、病야 낫지 않으연 <FA흥의 牌와 

휩효 옮가고, 中~'病。l 낫지 않으연 下

웰、의 llt과 ￥중으호 옮낀 다, 上;월에 서 시 

작책세 下첼、얘셔 끌난다.” 

이를 요약해 보면, 傷;핏은 드E觀-짧-강-孫絡­

太絡-經(太陽}-陽明-少陽-太陰-少陰-廠陰와 순 

서로 傳變한다‘ 溫}썩은 다챔를 통해서 뼈나 뽑 

로 들어가는데, 비정상적인 경우 !뻐해은 心包

로 옮겨가는데 이를 i힌i휠이라고 한다, 일반적 

인 傳變을 Jl[A{l명이라고 하는데, r::W..、에서 中뚫 

로, 냐1않에서 F;않로 {행變한다‘ 傷댔은 皮毛를 

통해 f풍入하여 지經을 따라 傳짧하며, 溫病은 

口챔를 통해 합入하여 三:~윌를 따라 傳變한다. 

그는 또 足太|場!않!%은 |場뻐이고 §£%는 陰

·”이므로 傷겠은 陰%가 人體의 陽氣를 鎭傷

한 것아며, 手太陰빼는 !앓願여고 溫!fll는 陽%

이므로 溫病은 陽쩌7~ 人體의 i'ltflll을 揚傷한 

것이라고 보았다.43) 病%의 陰陽 속성 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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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寒由1.微而짧, 쨌r 肉之分理之小者; 다{쨌 
I띠까, 깐, 肉之分웹l之大챔; 由갑而孫絡, 孫絡,

絡之:'U.fll者; 由孫絡而大絡, 由大絡而經, 此經
rn1太陽經ill. 始太陽, 終@%陰‘,,

“溫病 IB 1:i 광而人, .후氣i없於Ml, 口氣通於웹r 
nm病i낀f휩, 則쩌心샘; 上샤病不治, 則傳냐I;않, 
됨탱in얘m; ·r~ii病不펌, Q[J뼈下魚, llt與賢也‘

始-|→:1.t(, 終 H딛 ” 

다르므로 發病 양상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는 것이다. 

證候 감별에 대해서, 吳觸通은 『溫病條辦 • 

」-;뿔三條』에 “太陰이 溫熱의 !fB氣를 맞아 병 

들면 服이 繼하지도 緊하지도 않으면서 動數

하거나 또는 좌우 #部가 獨大하고, Rn휠가 뜨 

겁고 머리가 아프며 惡風이나 惡寒이 미약하 

게 있으면서 몸에 열이 나고 땀이 흐르며, 갈 

증이 있거나 또는 갈증이 없으면서 기침을 하 

고, 오후에 열여 성하다. 이름하여 溫病야라고 

한마.”때}라고 하여, 溫病을 정의하였다, 아울러 

실채 臨~에서 傷寒과 盤別할 수 았는 뾰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마. 그의 주장에 따르변, 

위의 끓狀 중 頭痛, 惡風寒, 身熱, 담퓨 등은 

傷똥다1)패.에도 흔히 냐타나는 뾰狀이므로 이것 

으로는 鍵別할 수 없다 |派이 動數하여 繼하지 

도 緊하지도 않고r 간혹 喝폼이 있거나 가침이 

나며 R鷹가 뜨겁고 오후에 특하 熱이 심해지 

는 증상이 있으면 틀림없。l 溫病이다.45) 

j암法上에서도 吳觸通은 陽寒과 溫病을 명확 

히 구분하였다. 傷평은 人體의 陽氣가 }섭傷된 

것이므로 온퓨溫, 남溫, 5熱한 성질의 藥物을 

뻐·.m하여 人體의 陽氣를 구하고, 溫病은 人體

의 陰波이 챔傷된 것이므로 좋째, 꾀寒, i:t輔

한 성질의 藥物을 使用하여 陰被을 구해야 한 

43) r溫病條뺨 . t:m、2條,i{:t ‘ “太陽, 陽聊也, 傷寒,
陰%也, |용짧傷人之陽fil. 溫f흉陽%, 此論中亦
言陽m, ~tm‘從束方來, 乃解했之溫風ill, 最善
發1빠, 陽盛必없陰, 故首혈退太陰經中之陰氣, 

iπ寫~~~、 自ff、 p 잃、 lit{痛、 身熱、 R熱等

證. 太陰, 陰藏也, 溫熱, 陽!fl’也, 陽盛陽人之陰
ill. ”(『溫病條빼.〕, 앞의 책, 13쪽) 

44) “太陰之寫病, 服不鍵不緊而動數, 或兩;f獨大r
Rll햄熱, M網, 微핑風寒, 身熱, 되 ff, 口없, 或
不꿇때jn~’ tp後熱甚者, 名터溫病.”〈『溫病條辦』, 
앞의 책, 14쪽) 

45) 『溫病條辦 • εt월三條』 ti: : “펴痛, 앞風寒, 身
熱, 自 If, 與太陽中風無異, 此處最足以相混, 於
何$$之? 於Iii動數, 不總不緊, 짧有~~흉wz11~、 
R熱、 +後熱甚빼之/’(『溫病條辦.1, 앞의 책, 1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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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溫病 初期에는 辛溫

한 성질의 藥으로 發규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 

장했다.예컨대,銀觀散方論에서“살피건대,溫 

病은 If法을 쓰지 말아야 하니, 發규시키변 병 

이 낫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다른 질병 

이 생긴다.”47)라고 하고, r中魚篇1條j注에서도 

“溫病은 ~~氣가 口훌를 통해 침입하는데, • 

막 病%를 받은 때에는 절대 辛溫한 약으로 

그 陽氣를 발동시키면 안 된다.”생)라고 했다. 

(2) 온병의 분류 및 정의 

吳觸通은 『溫病條辦』 上魚篇 首條49)에서 溫

病을 風溫, 溫熱, 溫훨, 溫毒, 暑溫, 없溫, 秋操,

--溫, 溫$ 풍 9가지로 구분하고, 注에서는 溫

病의 각 類型을 정의하였다. 

鳳‘溫황, :f71 ;훌|흉흉짧閒, 股I쌓行令, 鳳‘

~).옮핀 •• 

i옮熱春, 春末홍껴지--陽흥l~짧, f짧盛i훨 

熱샌 •. 
溫}흉흉, 團氣流行, 多3훌~i훨, 家家-1tl1

윷, 쓸.ft{Jt.;然샌 •• 

i옮경훌휴, 웅황i옮*흉, 緣i월太甚씬 •• 

훌i옮흉, j£_흉ξ8훈, 暑%휠ξ4뼈차熱냉r 

샌 •• 

ilU짧총, k홍:f71秋, f흉中生熱, ~r훌病 

ξ偏차‘ 훌씬」· 

tu홍春, ;fk金짧烈ξ쫓L샌 •. 

것;溫흉, ;한應寒iliiffi..溫, 陽不뺨짧, ~ 

46) 『溫病條辦 • 中崔1條」 • “蓋傷寒陽人身之陽, 故
喜辛溫, it溫, 춤熱, 以救其陽. 溫病陽人身之
陰 홉辛{양tt寒tt~없 以救其陰. 彼此對빼, 自可

際然於心B 中쫓.”(『溫病條$$』, 앞의 책, 60쪽) 
47) “按溫病,람꽉, 퓨之不推不解, 反生他思/’(『溫病

條$$』, 앞의 책, 16쪽) 

48) “溫病由口算而入,------初受之時, 斷不可以辛溫
發其陽耳.”(『溫病條辦』, 앞의 책, 60쪽) 

49) “溫病者, 有風溫, 有溫熱, 有溫흉, 有溫毒, 有暑
溫, 有浪溫, 有秋操, 有쪽溫, 有溫擔”(r溫病條

辦』, 앞의 책, 12쪽) 

『溫病條辦』으l 성 립과정과 학술적 特徵

%획溫샌 •• 

i옮f흉흉, l쌓쫓L先傷5lf!jj 차暑, 陽홍u회務 

샌 •. 

이들 가운데 溫病, 暑病, ~溫, 溫橫, 風溫,

溫毒, 溫훨 等의 명청은 이미 王淑和의 r陽寒

例」%)에 나타나며, 源溫의 명칭은 『難經』에 처 

음으로 보이며, “春溫”의 病名은 郭獲의 『陽寒

補t論』51)에 최초로 보인다. “代暑”52)나 “秋

操”잃) 풍의 명칭 역시 『溫病條$$』이 저술되기 

이전에 존재했다. “暑溫”도 그 명청은 吳觸通

이 처음 使用하였지만, 그 病證 자체는 r內經』

이나 『傷寒껴j』 둥에 나오는 “病暑”%), “暑

病”닮) 等과 같다. 이로 볼 때, 吳觸通은 溫病

50) 張件景, {매景全書, 大星文化社, 1984. 88, 89, 
99, 100쪽 

51) 郭獲, 傷寒補亡論, -歷代中醫珍本集成四-, 上
海三聯書店, 1앉Xl. 
r陽寒補t論卷18』의 「陽寒溫훨論」, r溫病論」어1 
보임 

52) “代暑”는 위의 9가지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았 
지만, 『溫病條辦』의 上中下魚篇에 f*暑의 篇
팀이 명시되어 있다. 吳輔通이 代暑를 9가지 
분류에 포항시키지 않은 까닭은 그 病證 자 
체가 暑溫과 유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代
暑의 명청은 송대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며, 
明代에는 정식 病名으로 使用된 것으로 보인 
다. 
f和齊ll局方 • 卷二』 ; “黃龍圓治~夫編Af*暑發
熱作獨, 며흘II:!:惡心”, “水{풍꺼治f*暑傷冷 …” 
『醫學入門』 : “f*暑帥冒暑久而藏代三魚陽뽑之 
間. 熱陽氣而不傷形, 句日莫覺, 變出寒熱不定,
雷亂단짧, 짧~H둥中滿, f흉쩌煩喝, R흉痛下血等llE.” 
『陽寒準觸』 ‘ “暑!l'Bf*久而發者, 名Bf*暑.”

53) 淸代 n옳옳言은 그의 著書 『醫門法律 • 秋操論」
에서 秋媒의 病機에 대해 자세히 논술하였다. 

輸昌, 醫門法律-敎定四庫全書51, 大星文化社,
1995. 얘4∼450쪽 

54) 『素問 • 熱論』 : “凡病陽寒而成溫者, 先夏至日
者앓病溫, 後夏至日者짧病暑”(洪元植, 精校黃
帝內經素問, 東洋醫學ljff究院, 1985. 117쪽) 

55) 王寂和 『陽寒例』. “中而郞病者名日陽寒, 不@P

病者, 寒毒藏子!Ill!尊, 至春變寫溫病, 至夏變짧 
暑病. 暑病者, 熱板重於溫也.”(張件景, {뿌景全 
書, 大星文化社, 1984.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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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歷代 醫家들의 의견들 

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首條의 또 한가지 의의는 溫病의 범주를 

크게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首條는 『難經 . 58 

難』의 “傷뽕有죠, 有中風, 有傷寒, 有源溫, 有

熱病, 有溫病”%)과 대비되는 것으로, 『難經』

에서 말한 溫病이 俠義의 溫病이라면, 『溫病

條辦』에서 말한 溫病은 廣義의 溫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難經』에서는 傷寒의 일부 

이던 것이 『溫病條辦』에서는 傷寒 이외의 모 

든 外感病으로 그 개념이 확대된 것이다. 

위 內容들은 溫病學을 하나의 학문 체계로 

완성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後世 溫病學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현대 溫

病學의 溫病 분류와 개념들은 모두 『溫病條

辦』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溫熱과 짧熱을 구분 

핏輔通은 溫病을 짧%의 有無에 따라 크게 

溫熱쨌과 앓熱쨌로 구분하였다. 治法에 있어서 

도 없熱, 溫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서는 狂찮、뺑도 “溫熱과 混溫이 

이 책의 兩大 줄거리이다(溫熱, 앓溫, 寫本書兩

大網)”57)라고 말했다. 後世의 程宇光도 “吳觸

퍼은 葉天上의 학설을 열심히 따랐는데, 꿇溫 

에 대한 논술이 특히 자세하다. 淑溫을 溫熱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溫病을 

傷뽕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하였다. 후학에게 길을 열어 

보였으니 그 공이 위대하다.”%)라고 하여, 吳

56) 浚짧星 초編, 難經校ti, 人民衛生出版社, 1991. 
103쪽 

57) 『溫病條辦』, 앞의 책, 81쪽 
58) “吳懶뼈力守葉]:(;說, 휘!*앓溫尤精, 5셉짧溫不得與 

溫熱|테治, 鋼之溫病不得與傷寒|司治, 開示f즙學, 
廠功밥티.” (吳觸通 原著, 王土雄 選評, 葉子
t페 評깐, 뺑침U評셔5溫病條$$ 中國뽑學大成, J: 
海科댄技術t!l版iJtl:, 1990. 3쪽 序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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輪通의 공적이 浪溫과 溫熱을 구분한 데 있다 

고 했다. 

吳觸通은 않홍%의 有無에 따라 溫熱과 없熱 

을 구분하였는데, 風溫, 溫熱, 溫훨, 溫據, 溫毒,

--溫, 秋操는 대개 浪%를 暴하지 않으므로 溫

熱類 溫病에 속하며, f*暑, 混溫, 暑溫 둥은 대 

부분 源%를 暴하므로 짧熱類 溫病에 속한다 

고 보았다. f*暑와 暑溫을 떻溫과 함께 混熱類

로 분류한 것은 이들 暑病이 대개 浪熱을 暴

하기 때문에 源溫과 그 근본이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59) 

吳購通은 溫熱類 溫病과 없熱類 溫病의 治法

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r上뽕 

三五條」에서 “暑病은 浪熱을 겸하는데, 暑病 중 

에서 熱에 치우친 것이 暑溫이다. 대부분 手太

陰證이며 치료는 淸法이 마땅하다. 暑病 중에 

평에 치우친 것이 짧溫이다. 대부분 足太陰證

이며 치료는 溫法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는 

데, 기본적으로 溫熱病은 淸法을 쓰고, 浪熱病

은 溫法을 써야 한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릿觸通은 없溫病에 대해서 세 가지 禁쉰를 

제시하였는데, r上魚 43條」에 잘 나타나 있다. 

”頭痛, 훨寒, 身좋, 4흥痛。1 았고 혀 

어1 白용가 까고 장증은 없으며, 腦은 

꿇納하연 서 i험하고, 낯벚 。1 당황색 。l

며, 가슴이 당당하고 배고은 좋을 모르 

며, 요후가 되연 영。l 오는 것이 흉샤 

않虛짧언 듯하여 잘 낫지 않는 것을 。l

릎하여 i흉i옮。l 라 한다. 。1 런 증에 쨌;f 

59) 上魚 3.5조에서 “暑짧없熱”(『溫病條辦』, 앞의 
책, 36쪽)이라 하고, 上魚 42조에서 “~暑、 暑
溫、 없溫, 證本一源, 前後互參, 不可偏執.”(『溫
病條辦』, 앞의 책, 40쪽)이라 하고, 上魚 ~暑
의 簡目 아래에 “按暑溫‘ ~暑, 名雖異而病實
同, 治法須前後互參, 故中下魚篇不링立一門” 
(『溫病條辦』, 앞의 책, 3.5쪽)이라 하였다. 

야) “暑暴浪熱, 偏於暑之熱者寫暑溫, 多手太陰證而
宜淸; 偏於暑之떻者寫浪溫, 多足太陰證而宜
溫.”(『溫病條辦』, 앞의 책,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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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을 쓰연 혜용, 토F훨야 생가여, 싱한 

경유 늄을 꼭 강고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攻下하연 셀샤흘 심 하게 하고, 

협潤한 약을 쓰연 영。1 더 심해지고 낫 

지 않는다.61) 

먼저 浪溫病을 辛溫한 藥으로 땀을 많이 내 

면 爾%는 풀리지 않고 도리어 源熱이 t짧하 

여 淸數를 막아서 神흡이나 耳豊이 생긴다. 또 

苦寒한 藥으로 攻下를 시키면 甚하게 뺀첩한 

다. 또 浪溫病을 陰虛로 誤認하여 滋潤하는 약 

을 쓰면 浪%가 속에서 더 들러붙어 빠져나가 

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浪溫病에 ff法, 下法,

潤法의 사용을 禁止한 것이다. 이외에도 “源屬

陰邱, 其氣留連, 不能因ff而退, 故繼而復熱”(r

中魚63조」注)62l, “若눔白뺨, 不堆熱重, 浪亦重

훗, 浪重덤柔潤藥, 當於源溫~J中求之, 故日不可

與淸營陽也”(r上魚30조」注)6.3l, “若폼홉白消、 

K消、淡黃而뺨,不휩者,乃浪氣薰購之象,不得 

用淸營柔以濟柔也.”(「中魚20조」注)64l, “溫病之,

暴浪者, 료有喜剛”(r凡例」 )6.5) 둥이 모두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2) 입체적 辦證 방법의 확립 

吳輔通은 溫病의 病位와 발전 단계를 세분 

화하여 *¢橫으로 交又하는 입체적 인 辦證體系

를 수립하였다. 아울러 溫%의 溫뻐傳變規律에 

대해 전면적으로 서술하여 織的 傳變과 橫的

傳變을 제시하였다. 

吳觸通의 三;뿔辦證은 일단 1:. 中 • 下魚로 

61) “頭痛惡寒, 身重쩔痛, 폼白不喝, IIDH호細而1需, 
面色淡黃, 뼈問不織, 午後身熱, 狀若陰虛, 病
難速B. 名티浪溫. 퓨之則神흡耳聲, 甚則目題

不欲言, 下之則洞ll!t, 潤之則病甚不解.”(『溫病
條辦』, 앞의 책, 40쪽) 

62) 『溫病條辦』, 앞의 책, 96쪽 
63) 『溫病條辦」, 앞의 책, 35쪽 

64) 『溫病條辦』, 앞의 책, 71쪽 

65) 『溫病條辦』, 앞의 책, 11쪽 

『溫病條辦』으| 성 립과정과 학술적 特徵

病位를 크게 구분하였는데, 이는 溫病의 발전 

단계를 織的으로 논한 것이다. 吳觸通은 기본 

적으로 上魚病이 낫지 않으면 中魚로 발전하 

고, 中뽕病이 낫지 않으면 下뽑로 傳變한다고 

인식하였다.%) 上魚病은 주로 뼈, 心包(心)의 

病變으로 병정이 비교적 가볍고, 中魚病은 8뿔 

뿔의 病變으로 병정이 重하며, 下흙病은 )ff賢

의 病變으로 병정이 가장 위중하다. 이는 病位

의 深漢, 病程의 段階, 病情의 輕重을 上魚에 

서 下魚로 수직적 관점에서 구분한 것이다. 이 

에 대해서는 그 스스로도 『傷寒論』의 六經辦

證이 橫的인 辦證體系라면, 『溫病條辦』의 三魚

辦證은 維的인 辦證體系라고 주장했다_67) 

吳觸通의 三魚辦證은 病證을 단순히 수직적 

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여기에 횡적인 구분을 

더하였다. 횡적인 구분은 대략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는 같은 鷹에서 橫으로 衛-氣

-營-血의 방식으로 傳變하는 것이다. 예를 들 

면, 쫓짧敢 方後 注文에 “二三 日 不解, 氣租似

댐, 操68)在氣分者, 加石賢、 知母; 폼降, 흉熱, 

甚操,쩌初入營,加元參二錢,庫角一錢;在血分 

者, 去傳챔、 盧根, }JQ奏쪽、 細生地、 :f竹、 月

皮 各二錢; 뼈熱甚, 加黃휴; 휩者, }JQ花빼”69)이 

라 하여, t魚 뼈에서 病變이 衛分-氣分-營分

-血分으로 발전하는 데 따른 治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같은 부위에서 이를테면 상초(上 

魚) 장부끼리 전변하는 것이다. “뼈病팽傳, 則

寫心包”70)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66) “上魚病不治則傳中魚, 몹與牌也; 中魚病不治則

傳下魚, !If與뽑也; 始上魚, 終下짧/’(『溫病條 
辦』, 앞의 책, %쪽) 

67) 『溫病條辦 • 凡例』 ; “陽寒論六經, 由表入養,
由뽑入深, 須橫看, 本論論三뽕, 由上及下, 亦
由짧入深, 須堅看, 與 陽寒論짧對待文字, 有一

維一橫之妙.” (『溫病條辦』, 앞의 책, 10쪽) 
68) “操”는 “%”의 誤字인 듯하다. 
69) 『溫病條辦』, 앞의 책, 18쪽 
70) 『溫病條辦 • 中뽕1條』 注 ; “溫病由口흉而入, 

흉氣通於師, 口氣通於몹, 師病i쁘傳, 則烏心包”

(『溫病條辦~. 앞의 책,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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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심한 用藥 원칙 

吳觸通은 『溫病條辦』에서 “이 책에서 중시 

한 것은 오직 病證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착오가 없어야 하고, 用藥의 先後와 盤急은 이 

치에 합당해야한다는 것이다.”71)라고 하여, 정 

확한 辦證과 정확한 用藥을 강조하였다. 

(1) 三佳朋藥法의 확립. 

吳觸퍼은 Wl많病{傑辦』에서 “治上魚如쩌, (非

輕不짧), 治中뚫如衝, (非平不安), 治下律如權,

(非따不沈),”72)이라 하여, 溫病에 대한 用藥原

則을 제시하였다‘ %氣가 上훨에 있으면, 銀觀

散이나 §횟찌청원; 같은 輕淸효透하는 처방으로 

心뼈의 熱%를 除去한다. 이 때 金銀花, 連觀,

豆댔, *농햄, f\~젠, 용흉葉 동이 주로 쓰이는데 

모두가 그 기운이 가벼워서 위로 뜨는 성질이 

있는 藥物이다. 藥物을 달일 때도 銀觀散의 

경우 香氣가 날 때까지만 달이고 너무 오래 

달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藥物의 輕淸한 

기운을 取하고자 한 것이다,73) %氣가 中옆에 

있으면 료Ilk淑, 承氣없, 三仁陽 동을 使用하여 

~룹의 熱의 식혀서 탤波을 보폰하거나, 牌뽑 

의 흙A熱을 除去하여 氣機를 소통시킨다. 이때 

石흡, 쩌1母, 黃작, 黃連, 半夏, 蒼끼t, 7*쥬, 慧

j앉仁, l沙仁, 논1豆藏 둥이 주로 쓰이는데 모두 

牌맑의 機能을 해節하는 藥物이다. %氣가 下

훨에 있으면 hn減復IIDH易, 大 • 小定風珠 동을 

~m하여 )ff’뽑의 陰精을 보충한다. 이 때 龜

71) 『溫病條辦 • 凡例』 ; “是書훨眼處, 全TI:認證無
if~. f얘藥光後繼急得意긴(『溫病條辦」, 앞의 책, 
18쪽) 

72) 『溫病條辦 • 治病法論』 (f溫病條辦』, 앞의 책, 
176쪽) 

73) I쭈때平뼈銀觀散方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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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l觀 →兩 없花 --兩 함참械 六錢 傳해 六錢
↑'r~ l'9錢 生1t1,l 1i錢 JF;f,횡 四錢 淡효Jt>t 죠 
錢 lf'?;'子 六錢

上竹·~llX. 每!l~六錢, 훨+ii흉根場.핸, 香氣大出, g11 
l&IJ~. 까I~원켠;‘ nm藥取輕ii양, 過원--”味땅而入''P 
~원핫, (『溫病條辦』, 앞의 책, 16쪽) 

板, 鷹甲, 玄흉, 鍵子黃, 阿樓, 海藝, 地黃, tt觸

둥이 주로 쓰이는데 모두 성질이 무거운 藥物

이다. 

이 같은 吳觸通의 츠魚用藥原則은 그 스스 

로가 비록 하간의 治擾 원칙을 따른다고74) 말 

했지만, 실제 內容을 살펴보면, 오히려 輪嘉言

으로부터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듯하다. 

I倫嘉言은 『尙論篇 • 詳論盛흉以破大惠』에서 

“溫훨의 ~~氣는 中道로 直行해서 三魚로 퍼진 

다. ------ t뚫는 안개와 같으니 升發하여 %氣

를 몰아내면서 解毒을 겸하며, 중초는 j區와 같 

으니 소통시켜 ~B氣를 몰아내면서 解毒을 겸 

하며, 下魚는 價과 같으니 물길을 터 邱氣를 

몰아내면서 解毒을 겸해야 한다.”75)라고 하였 

는데, 제시한 治法이 吳觸通과 거의 유사하다. 

河間에게서는 n옳옳言과 같은 명확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다만, 몇 가지 病證을 治標하는 

과정에서 上中下魚로 그 治法을 구분하여 서 

술한 정도이다.%) 

74) 『溫病j~~JI'. 上옳二條』 r1 : “溫病버口흉而入, 
自上而下,옳通於師,始手太陰.太陰,金也,溫 
者,火之氣,風者,火之母,火未有不克金者,故

病始於此, 必從河間三뚫定論.”(『溫病條辦』, 앞 

의 책, 132쪽) 
75) “溫授之%則直行中道, 流布三흙. ·.,,-- 上뿔如 

露, 升而透之, 暴以解毒 ; 中魚如1區, 院而i쪼之, 
짧以解毒 ; F;뚫如협, 決i띠途之, 暴以解毒.”(輪
읍, 尙論篇-敎定四庫全書51, 大星文化社, 1995, 
19쪽) 

76) “暴熱上댐者, 病在心fflli, 謂之高n폐, 木香金없子 
散 ; 上魚熱而煩者, 牛黃散 ; ------上흙熱, 無他
證者, 쁨便1易 有虛熱不能食而熱者, 牌虛也, 宜
以原朴白기t陳皮之類治之 ; 릅實熱能食而熱者, 
휩實也, 宜以樞子黃뺨揚或三黃1L之類治之빼金 

榮胡之類亦是ti!.. 有病久懶↑후, 發熱li:iff, 調五
織齊펌, 此熱勞엽·薰病也, f횡弱虛煩, R흉滿下血, 
皆薰勞ti!., 宜養血益陰, 熱能딩退, 當歸生地黃
或錢ti:.地黃JL是也.”(『素問病機氣宜保命集 • 熱
論第十四』, 劉守휩, 河間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8. 445쪽) 
“件景El~B在t集則i!:I:, 1fB:tI:下뚫j\lj협, 1fB在cp뽕 
g111止且펌.”(『素問病機氣宜保命集 • 雷젊L論第十 
j\』, 앞의 책 4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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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藥의 輕重

吳輪通은 用藥時 病證의 輕重에 따라 用量

의 多少를 調節해야 한다고 했다. 『溫病條辦 · 

凡例』에서, 

”처망에 정해 놓은 융량은 놓리겨냐 

줄여 쓸 츄 았으나 배강을 적에 놓은 

것일 뽑아다. 오릎지가 病證에 임하여 

스스호 짐작해서 죠캘해야 한다. 대개 

약은 반드시 病證에 맞。}야 효과가 냐 

타난다. 영은 위증한데 약을 가엽계 쓰­

연 영。1 낫지 않는 것을 보고 도려어 

의혹이 생긴다. 만약 영은 가여융데 약 

을 무겹게 쓰연 영쩡한 곳이 손상을 업 

게 되나, 또한 의샤가 오거l 경겨l 해야 

할 바이다.”77) 

라고 하였다. 『溫病條辦』에 제시한 藥物의 

用量은 그 대강을 적어 놓은 것일 뿐이므로 

臨皮에서는 각 病證의 정황을 참작하여 알맞 

은 양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 吳觸通

의 醫案을 살펴보면, 동일한 處方의 경우에도 

藥物의 使用量이 다 조금씩 다르다. 

(3) 服用法

吳觸通은 服用법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 

의를 기울였는데, “時時輕揚法”이나 “多備

少服法” 퉁이 그 대표적 예이다. “時時輕揚

法”은 藥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服

用하여 약 기운이 上部에 이르도록 하는 방 

법을 말한 것인데, 吳輪通은 銀觀散의 服用

에 이를 應用하였다.78) 이 방법은 普濟消毒

77) “方中所定分量, 宜多宜少, 不過大廠而已, 尙須

臨證者自行뿔}햄. 蓋藥必中病而後可, 病重藥輕,
見病不愈,反生疑惠.若病輕藥重,陽及無事,又
系醫者之大械.”(『溫病條辦』, 앞의 책, 10쪽) 

78) 銀觀散方 注文 ; 蓋師位最高, 藥過重, 則過病
所, 少用又有病重藥輕之愚, 故從普濟消毒敢時

時輕揚法,(『溫病條辦』, 앞의 책,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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敢을 복용하는 방법에서 따온 것이다. 普濟

消毒飯은 李東펄의 『東펄試效方 • 雜方門』

時毒治驗條에 나오는데, 그 服用 방법을 

“時時服之”라고79) 하였다. 普濟消毒散은 頭

面部 n멍n候홈g의 解毒빽로 쓰는 약물이다. 이 

약을 복용할 때 한꺼번에 많이 복용하면 일 

부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아래로 내려가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 病들지 않은 中下魚를 범할 우려도 있 

다. 그래서 服用 회수를 늘리는 대신에 양을 

줄여, 하루에 수 차례 나누어 조금씩 복용하 

는 방법을 取한 것이다. 吳輔通도 銀觀散을 

쓸 때에 病이 重한 경우는 네시간에 1번씩 

服用하라고 했다80). 

吳觸通은 ff法, 11::1: 法, 下法 동을 쓰는 경우 

에 藥物을 충분히 준비해 두었다가, 일정한 效

果를 얻은 후에는 더 이상의 服用을 금지하였 

다, 이것이 多備少服法이다. 그는 r溫病條辦 • 

凡例』에 “於攻代之웹, 每用多備少服法.”81)이라 

고 하여, 攻代하는 藥物을 使用할 때에 이 방 

법을 使用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大承氣揚

은“熹取三杯.先服一杯,約二時許,得利,止後 

服”82)이라 하였고, 振子鼓揚은 “熹取二杯. 先溫

服一杯, 得단, 止後服”없), m幕散은 “熹取一杯,

先服半杯, 得11::1:, 止後服”84), 新加香蕭敢은 “熹

取二杯, 先服一杯, 得ff, 止後服”8.5)이라 하였 

다. 이외에도 護몹承氣揚86), 小承氣楊87), 承氣

79) 李東펄, 東펄醫集, A民衛生出版社, 2000. 北京,
515쪽 

80) 銀觀散 方後 注文 ; “病重者, 約二時一服, 日
三服, 夜一服; 輕者, 三時一服, 티二服, 夜一
服.”(『溫病條辦』, 앞의 책, 16쪽) 

81) 『溫病條辦』, 앞의 책, 10쪽 
82) 『溫病條輔』, 앞의 책, 60쪽 
83) 앞의 책, 22쪽 
84) 앞의 책, 22쪽 

85) 앞의 책, 32쪽 
86) “熹取二杯, 先服一杯, 得結養, 止팀服”(앞의 

책, 67쪽) 
87) “熹取三杯. 先服→杯, 得宿養, lt.後服”(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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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小附뼈揚88), 新加黃龍陽89), 협陳四평陽%), 挑

仁承氣揚91), %£當揚92), 加減挑仁承氣揚%) 퉁이 

이 방법을 {핏m하고 있다. 대개 病情이 위중하 

고 病勢가 급한 경우에 使用하는 處方들이다. 

이 때 使ffl하는 藥物은 대개 독성이나 藥力이 

햄하여 正氣를 혐傷하기 쉬우므로 速戰速決해 

야 한다. 多備少服法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서 개발된 방법이다. 

|||.結 論

9핫觸通은 『內經』에 근거하여 件景의 법을 

본받고 葉天t의 이론을 계숭, 발전시켜 최초 

의 溫病 전문 서적인 『溫病條辦』을 저술하였 

다. 이런 점에서 『溫病條辦』은 吳網通 스스로 

말했듯이 비록 溫病을 위해 저술된 책이지만, 

또한 傷寒의 不足한 점을 보충한 책이기도 하 

다. 그래서 溫病을 治標할 때는 『溫病條辦』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傷寒을 i담擬할 때는 여전 

히 {내景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溫病

條辦』이 저술되어 溫病과 陽寒을 뚜렷이 구분 

함으로써, 溫病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짐은 물 

론, 陽寒에 대한 이해 또한 더욱 깊어지게 되 

책, 63쪽) 

88) “熹!&츠杯. 先服一杯, 不下, 再Rli一杯, 得快利,
.tl:後!lli”(앞의 책, 64쪽) 

89) “삐Jli -杯뻐찜使, 止後服”(앞의 책, 69쪽) 

9이 “熹!&二杯. 溫服一杯, 廠回, 止後服”(앞의 책, 
83쪽) 

91) “熹取三杯, 先服一杯. 得下, 止後服, 不쩌1함 

llli. ”(앞의 책, 129쪽) 
92) “줬따프杯, 光!lli一杯. 得下, 止後服”(앞의 책, 

129쪽) 

93) “줬£프杯, 9i;IJ!i一杯, 快六Ui'j下黑血, 下後떼I淸 

없減, 11::後服”(앞의 책, 쪽133) 

94) “상판雖寫溫病而設, 판可3끼쫓종陽--- 팝·員能識得 
없;뽕, 斷I不致疑llllt桂之'l:t不可얘; 若쉴能識得溫 

病, 斷不ff(以辛溫治陽寒之法治溫病. 傷寒自以
1'11녔j정祖, 參考짧家(£述可也;溫病’펴於是휩띠 
之辦似處究心핑·.”(『溫病條빼 • 凡{꺼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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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이 역시 『溫病條辦』이 傷寒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溫病條辦』이 갖는 醫學史的 가치는 이처럼 

매우 크다. 王章忠은 그의 序文에서, 吳又可,

方中行, I兪옳言, 葉天士 퉁이 비록 溫病에 대 

해 발명한 바가 없지 않지만 그 이론이 정밀 

하지 못하거나 너무 簡略하고, 오직 吳觸通의 

『溫病條辦』이 溫病의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 

다고95) 비록 훗날 葉靈, 王굶英, 章虛갑 동 학 

자들이 吳觀通의 『溫病條辦』을 비판하였지만, 

『溫病條辦』이 溫病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 

로 막대하다. 『溫病條辦』에서 언급한 溫病의 

분류와 정의, 溫病과 傷寒의 鍵別, 溫熱과 浪

熱의 구분, 입체적인 辦證方法, 각 病證 단계 

별 治續 原則, 用藥法, 服用法 둥은 현대 溫病

學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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